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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은 성탄절 전야였어요. 바로, 가족이 다 함께 

성탄 연극을 하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연극으로 하는 것은 케이든이 가장 좋아하는 

성탄절 전통 중 하나였어요.

아빠가 연극 의상이 담긴 상자를 꺼내 오셨어요. 

“올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니?” 아빠가 케이든의 

동생들에게 물으셨어요.

“저는 요셉을 할래요!” 그랜트는 그렇게 대답하며 

상자에서 의상을 꺼냈어요.

“저 마리아 해도 돼요?” 

해나가 물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해나에게 인형을 건네셨어요. 해나는 인형을 담요로 

조심스럽게 감싼 뒤 말구유랑 비슷해 보이는 작은 

상자에 내려놓았어요.

케이든은 싱긋 웃음을 지었어요. 해나는 매년 마리아 

역할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목자를 할래요.” 케이든의 누나인 브린느가 

말했어요. 브린느는 동물 인형을 안아 들었어요. “이게 

제 양이에요.”

“엄마는 아름다운 천사를 하면 되겠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빙그레 웃음을 

지으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줄리앤 테니 도먼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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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신지 봤지? 아빠는 동방박사 역할을 하면 잘하실 

거야.”

“힘센 누군가가 당나귀를 해야겠지.” 케이든의 큰형인 

스콧이 근육을 뽐내며 말했어요.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겠지.”

“케이든은?” 아빠가 물으셨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니?”

케이든은 조용히 있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케이든은 자기 침대로 달려가 노란색 이불을 가져와서 

아빠에게 보여 드렸어요.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는 별을 할래요. 예수님께 가는 

길을 보여 주는 별이요.”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의상을 입었어요. 케이든은 노란색 

담요를 어깨에 걸쳤어요. 그런 다음, 아빠가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 주셨어요.

성탄절 별

케이든은 성탄 

연극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케이든은 당나귀를 맡은 스콧 형이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아빠는 마리아 역인 해나를 

스콧의 등에 올려 주셨어요. 요셉을 맡은 그랜트는 

그들이 방을 가로질러 움직일 때 해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케이든은 귀를 쫑긋 세우고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곧 케이든의 차례였어요.

“또 보라, 새 별이 하나 돋으리니.” 아빠가 경전을 

읽으셨어요.*

케이든은 일어나서 활짝 두 팔을 뻗었어요. 케이든은 

베들레헴의 하늘에서 빛나던 별을 생각했어요. 첫 성탄 

밤에 별이 그랬던 것처럼, 케이든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도록 돕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